
은행권의 예적금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시중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. 마

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고액 자산가들은 100억원 이상의 ‘뭉칫돈’을 은행 예금

에 넣고 있다. 부동산과 주식 시장 등이 침체하면서 은행 예금으로 쏠림이 심화

하는 분위기다.

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는 5%대를 돌파했다. 18일 기준 

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이 집계하는 은행권 정기예금(12개월) 상품 39개 중 9개 

상품의 최고금리가 5%를 넘었다.

주요 시중은행에서는 우리은행 ‘WON플러스예금’이 연 5.05%로 가장 높다. 

이어 KB국민은행 ‘KB Star 정기예금’ 연 5.01%, 하나은행 ‘하나의정기예금’ 연 

5.00%, 신한은행 ‘쏠편한 정기예금’ 연 4.95% 등이다.

우리은행이 13일 주요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5%대 예금 금리를 제공하자 일주

일 새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금리도 5%대를 넘어섰다. 신한은행도 5% 턱밑이

다.

은행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수신금리를 인상

하고 있다. 이에 더해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채 발행을 자제하면서 기업대

출 재원 등 자금 조달을 위해 예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.

금리가 연 5%인 예금에 1억원을 1년간 예치하면 연간 이자는 세전 500만원, 

세후 423만원이다. 매월 예금 이자로 세전 41만6700원, 세금을 제하면 35만2500

원을 받는 셈이다.

은행권에서 고금리 예금이 쏟아지자 저축은행들도 금리 경쟁에 가세하고 있

다. 79개 저축은행의 12개월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18일 기준 연 5.51%로 올해 

초 2.37%에서 2배 넘게 뛰었다.

저축은행권의 정기예금(12개월) 최고금리는 연 6%대다. 18일 상상인저축은행

의 회전정기예금 금리는 연 6.10%로 저축은행중앙회가 집계하는 79개 저축은행

의 정기예금 상품 중 금리가 가장 높다.

이에 고금리 예금에 대한 금융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. 온라인의 재테크 

관련 카페에서 예적금 상품 금리 정보를 공유하고 직접 은행 지점을 찾기도 한

다. 한 시중은행 영업점 직원은 “금리가 오르면서 젊은 고객들도 예금이나 적금 

상품 상담을 위해 창구를 찾는 일이 적지 않다”고 말했다.

고액 자산가들은 10억원, 50억원 단위는 물론이고 수백억원을 시중은행 예금

에 넣는다. 일부 지역의 시중은행 지점으로는 100억원, 200억원의 뭉칫돈을 들고 

정기예금에 가입하려는 자산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.

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침체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들

도 은행으로 모인다.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대신 향후 6개월 정도는 예금

에 돈을 넣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금융 소비자들이 늘어서

다.

한 시중은행 강남권 지점장은 “최근 몇 년 사이에 볼 수 없던 5%대 금리가 적

용되자 정기예금으로 향하는 추세”라며 “요즘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

지 않다 보니 다른 투자처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정기예금으로 쏠림이 나

타나고 있다”고 말했다.

은행으로의 ‘역 머니무브’ 흐름은 거세지는 추세다. 지난달 KB국민·신한·하나·

우리·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47조원 넘게 늘었다. 9월에도 

30조원이 증가했는데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몰린 것이다. 은행권 정기예금 잔액

은 800조원을 넘어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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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예·적금 금리가 치솟으면서 시중 자금이 은행 

예·적금으로 대거 몰리는 ‘역(逆)머니무브’가 이어지고 있다. 반면 수시입출식 예

금과 요구불 예금 등 단기 대기성 예금과 가계대출은 줄고 있다. 한은이 내년 말

까지 기준금리를 3.5~3.75%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같은 ‘역머니무브’ 

현상은 앞으로 더 심화될 전망이다.

1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10월 정기예금은 전월대비 56조2000

억원 급증했다. 2002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것

이다. 정기예금은 올해 들어서만 187조5000억원이나 늘었다.

반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수시입출식 예금에서 23조원, 요구불요금에서 

21조1000억원이 줄어드는 등 단기성 예금에서 44조2000억원의 자금이 빠져나

갔다. 요구불예금은 예금자가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예금으로, 금리가 0.1% 수준

에 그쳐 대기성 자금 성격이 강하다.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은 올해 1~10월 

96조8000억원 빠져나갔다.

금리인상으로 주식 등 위험자산 선호도가 떨어지면서 대기성 자금에 넣어두기 

보다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 쪽으로 자금이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

다. 고강도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 주체들

이 투자와 소비에 나서는 대신 은행에 돈을 묶어 두고 있다.

수신금리도 오르고 있다. 한은에 따르면 9월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(신

규취급액 기준)는 전월대비 0.4%포인트 오른 3.38%로 집계됐다. 2013년 1월

(3.0%) 이후 9년 8개월 만에 3%를 돌파했다. 또 2012년 7월(3.43%) 이후 10년 2

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.  정기예금 금리도 0.44%포인트 상승한 3.35%

를 나타내 2013년 1월(3.0%) 이후 9년 8개월 만에 3%를 돌파했다. 2012년 7월

(3.43%)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.

은행들이 이자율을 잇따라 올리면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도 5%를 넘어 

섰다.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 KB국민은행 ‘KB Star 정기예금’은 전일 우대금

리 포함 1년 만기 기준 최대 5.01%의 이자를 제공한다. 하나은행 ‘하나의정기예

금’ 금리는 5.0%로 나타났다. 우리은행 ‘WON플러스예금’은 4.98%, NH농협은행 

‘NH왈츠회전예금 II’는 4.90%, 신한은행 ‘쏠편한 정기예금’은 4.85% 수준으로 올

라왔다.

돈이 은행에 몰리면서 정기예금 계좌도 늘어나고 있다. 올해 3분기까지 5대 시

중은행에서 신규 개설된 정기예금과 적금 계좌 규모는 총 1347만5989개에 이른

다.

10억 이상 고액 예금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.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

해 6월 말 기준 은행의 저축성예금 가운데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계좌의 총

예금 규모는 787조9150억원으로 집계됐다. 이는 지난해 말 대비 2.4% 늘어난 것

으로, 사상 최대 규모다. 지난해 상반기(716조2350억원)와 비교하면 71조6800억

원(10.0%) 급증한 수준이다.

같은 기간 저축성예금 가운데 5억원 초과∼10억원 이하의 잔액은 72조6440억

원으로 1년 전보다 10.5% 늘었고, 1억원 초과∼5억원 이하는 200조3410억원으

로 1년 전 대비 6.9% 증가했다. 계좌 수 기준으로 봐도 올 6월 말 기준 10억원을 

초과하는 계좌 수는 9만4000 계좌로 1년 전(8만4000 계좌) 보다 11.9%나 급증했

다. 지난해 말(8만9000 계좌)과 비교해도 5.6% 늘었다.

반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줄어 들고 있다. 10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

잔액은 전월대비 6000억원 감소한 1058조8000으로 나타났다. 대출금리 상승에, 

당국의 대출규제까지 이어지면서 은행 가계대출은 올해 1~10월 1조8000억원 줄

었다. 

한은의 금리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져 이 같은 ‘역머니무브’는 앞으로 더 심

화될 것으로 예상된다. 미 연준이 내년 기준금리를 최소 5%까지 올릴 것으로 예

상되면서 시장에서는 한은도 내년 최종금리가 연 3.5~3.75%가 될 것으로 내다보

고 있다. 현재 기준금리가 연 3%인 점을 감안하면 다음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

0.25%올려 연말 3.25%가 된 후 내년 1~2차례 더 올릴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.

한은 관계자는 “수신금리 상승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주식 등 위험자

산을 빼내 정기예적금으로 자금이 옮겨가고 있다”며 “앞으로도 금리인상 기조가 

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당분간 위험자산에서 빼내 예금으로 돌리는 등 ‘역 

머니 무브’가 이어질 것”이라고 말했다.

‘예적금 신드롬’…금리 더 오른다
한은 최종금리 3.5~3.75% 예상

10월 정기예금 한 달 새 56조 급증

올해 들어 187조가 예금으로 몰려

수시입출식 예금 등 올해 97조 빠져

주식서 돈 빼 예금으로 ‘역머니무브’

수신금리 3% 9년 8개월 만에 돌파

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 5% 돌파

10억 이상 고액 예금 789조…사상최대

부동산 자금 몰려올까
예금금리 상승…은행 5%·저축은행 6%대

고금리 예금에 수백억 들고 은행 찾기도

부동산·주식 시장 침체에 예금으로 몰려


